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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2019 실패박람회」국민과 함께 합니다 !

 -“혁신은 실패로부터”주제로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5.15.수) -

□ 실패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9 실패박람회 가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된다.

○ 실패박람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강원도(5.15~17)를 시작으로 대전(5.21~23), 전주(5.31~6.2), 대구

(6.12~14), 서울(9.20~22) 순으로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15일, 2019 실패박람회 공동선포식을 강원대 백령

아트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선포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여하여 실패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한다.

□ 올해 실패박람회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 조성뿐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정책 

연계를 강화하였다.

○ 행사장에 방문하는 국민들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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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정책마당(재기지원 부스)’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년도에는 10여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금년도에는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6개 중앙부처(15개 산하기관) 및 4개 지자체(27개 산하기관) 참여 예정

○ 더불어, 행사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패박람회 누리집*을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도전 관련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2019 실패박람회 누리집 : failexpo.com

□ 첫 개최지인 강원도는 “혁신은 실패로부터”란 주제로 실패박람회를

시작한다. 강원도는 지난달 산불대응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였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국적인 관심과 우리 이웃들의 도움으로 

재난을 극복한 과정을 프로그램에 잘 담아 재난대응의 새로운 해

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기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도전을 위한 디딤돌로서 실패를 

조명하는 ‘실패자산 컨퍼런스’, 다양한 분야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실패극복 정책마켓’, 신용회복과 재창업·

취업을 상담하는 ‘재도전 정책상담’ 등이 진행된다.

○ 아울러,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고로 부끄러운 

경험을 겨루는 ‘이불킥 공모전’, 전화기에 실패담을 토로하며 평온을 

찾아가는 ‘실패 고해성사’, 아연실색할 사연을 가진 제품을 교환하는 

‘혁신 스토어’ 등이 진행된다.



- 6 -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패가 과정으로 인식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

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누구나 실패가 단숨에 해결되는 변화를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용기와 실행에 

옮기는 도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한다.”면서 “혁신 노하우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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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9 실패박람회 in 강원 

 개 요

 m 일   정 : ‘19. 5. 15.(수) ~ 17.(금)  * 행안부・중기부 공동선포식 개최

 m 장   소 : 강원대학교 일원(백령아트홀, 국제회의장, 함인섭 광장 둥)

 m 참   석 : 1,500여명(도지사, 행안부장관, 중기부차관, 고용부, 지역 공공기관  등)

 m 주   최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m 후   원 : 강원대학교, 강원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m 주요내용

     - (공식행사) 개․폐회식, (컨퍼런스) 강원실패자산컨퍼런스. 실패극복정책마켓

     - (참여 프로그램) 재도전정책마당. 국민숙의토론. 이불킥공모전. 실패고해성사

     - (체험 프로그램) 꿈꾸는사진관. 강원혁신스토어. 체험 실패의현장

     - (문화 프로그램) 도전 로컬스타. 소소한실패전, (특별 프로그램) 강원도의 힘

     - (연계행사) 강원보물찾기(리본혁신상). 강원CSR포럼, 취업콘서트 등 

 프로그램 일정(안)

 m (방향) #말해줘서 고마워, 강원도

 m (슬로건) 【혁신은 실패로부터, 도전하는 사람들의 축제】*   

      * [   ] 안에 전시부스 테마나 사업명 등을 넣어 다양하게 응용

 m (일정별 주요프로그램) 다양한 실패사례를 ‘이야기하듯’ 드러낼 수 있는 설계

    - 1일차 : 개회식, 강원실패컨퍼런스

    - 2일차 : 국민숙의토론, 실패극복 정책마켓, 도전 로컬스타

    - 3일차 : 이불킥공모전,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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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프로그램 세부일정

시간 1일차(5.15) 2일차(5.16) 3일차(5.17)

오전

부스 프로그램
10:00∼12:00

(함인섭광장, 120´)

▪재도전 정책마당
▪꿈꾸는 사진관
▪실패 고해성사
▪강원혁신 스토어
▪소소한 실패전
▪체험 실패의 현장

강원보물찾기(리본혁신상)
- 강원혁신사례 발표대회
10:00∼12:00
(사이버랩, 2h)

▪우수사례 7개팀 발표

부스 프로그램
10:00∼12:00

(함인섭광장, 2h)

부스 프로그램
10:00∼12:00

(함인섭광장, 2h´)

취업실패특강(강원대)
12:00∼14:00

(60주년기념관, 704호 2H)

오후

개회식
14:00∼15:00

(백령아트홀, 60‘)

▪실패문화토크쇼

▪주제공연

▪세레모니

강원실패자산컨퍼런스
15:00∼18:00
(백령아트홀, 180´)

부스 프로그램
12:00∼18:00

(함인섭광장, 360´)

강원실패문화제
(도민숙의토론)
14:00∼18:00
(대운동장, 4h)

실패극복 정책마켓
14:00∼18:00
(사이버랩, 4h)

창업토크콘서트(강원대)
15:00∼17:30

(60주년기념관,111호 2.5h)

도전 로컬스타
17:00∼18:00

(함인섭광장특설무대, 60´)

부스 프로그램
13:00∼18:00

(함인섭 광장, 5h)

이불킥 공모전
13:30∼14:30

(함인섭광장특설무대, 1h)

강원CSR포럼
15:00∼18:00

(60주년기념관, 3h)

부스 프로그램
12:00∼18:00

(함인섭 광장, 5h)

폐회식(재도전의 날)
16:00∼18:00
(국제회의장, 2h)

▪시상식
- 강원 보물찾기
- 도전 로컬스타
- 이불킥 공모전
▪실패극복강원혁신스토어
▪사회혁신 정책마켓 구매
결과 발표

▪폐회사 및 폐회선언

특별

행사

강원도의 힘
(함인섭 광장)

▪숨은 영웅전 : 동해안 산불 진화, 복구의 숨은 영웅 이야기 (미디어 퍼포먼스)
▪강원! 힘내라 : 메시지 월(wall)
▪강원방문 챌린지 : 강원도 방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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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권익위원회
동해선 철도(포항~삼척) 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 침해...삼척시 문암마을 주민 고충 해결
-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철도 교각 1기 설치해 마을 조망권 확보키로 - 

□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공사로 인해 마을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문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마을 

조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근덕면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철로가 놓인 흙쌓기(성토) 구간에 교각 1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교각 1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교각설치를 위한 철도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개설·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앞서 문암마을 주민들은 올해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공사로 인해 바다와 수목 등 주변

경관이 차단됐다며 흙쌓기 구간을 교량화 하고 흡음형방음벽을 투

명방음벽으로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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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조망권 검토 결

과 조망권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투명방음벽은 환경

관리기준에 불리할 뿐더러 인근마을에 반사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는 투명효과가 낮아져 조망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문암마을 앞 바다와 수목 등 조망권

침해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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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전통시장·골목상권 기반 마련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최종 선정 -

온라인 쇼핑과 대형유통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

가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 상

점가 286곳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2,1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5월 2일(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9년도 지원대상 전통

시장·상점가를 최종 확정하였다.

‘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개별시

장·상점가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상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상권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특색과 개성을 발굴․육성하는 특성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으

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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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작년 12월에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

는「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

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단일시장, 상점가 등의 지원 범위를 벗어

나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곳의 상권을 육성할 계획이며, ’19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공고를 통해 10곳의 상권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계획(누계) : (‘18) 3곳 → (’19) 13곳 → (‘20) 19곳 → (’21) 25곳 → (‘22) 30곳 

동사업은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하여 쇼핑, 커뮤니티

(지역문화, 힐링),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등이 결합된 복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관리·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구역당 5년간 80억원내외 지원(기반공사 및 거리디자인(테마별),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금번 선정된 4곳의 상권인 진주 중앙시장, 광주 양동시장, 경기 구리

시장, 천안 역전시장은 상권이 보유한 잠재적 경쟁력을 토대로 세부적인

콘텐츠 개발·보완을 통해 대·내외 고객을 유입할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되어

가는 상권 회복 및 자생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②특성화시장(희망사업프로젝트, 첫걸음) >

특성화시장사업은 관 주도로 추진했던 상향식 방식을 탈피, 상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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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도하는 하향식 프로젝트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을 우대하였다. (첫걸음)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

자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선도형 시장(1곳, 서천특화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의 특장점을 살리는 문화관광형 

시장**(22곳) 등 특성화시장도 84곳을 지원한다.

   *  (지역선도시장) 특화요소 고도화 및 판로확대 지원, 지역 커뮤니티 교육·문화컨텐츠 

양성, 전통시장과 민간, 공공기관과 협업 등(2년간 최대 20억원 이내)

   ** (문화관광형시장)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문화컨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특화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이를 통해 시장특성과 지역고유자원을 연계하여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을 발굴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육성할 계

획이다.

< ③복합청년몰 등 청년상인 지원 >

금년부터 입지제한을 완화*해 신개념 복합청년몰을 도입하여 청년몰 영

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신규 조성 3곳을 포함해 확장 활성화 등 

총 8곳을 지원한다.

   * (기존)전통시장 내 → (개선)오픈상점가로 입지제한 완화해 폐공장, 농협창고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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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주차환경 개선 >

또한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금

년에는 주차장 미보유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건립 54곳을 포함하여 총 

99곳을 지원한다.

< ⑤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

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으로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29곳 지원하고 화

재알림시설도 41곳(4,508 점포) 지원한다.

금번에 선정된 시장들은 사업별 추진 계획에 맞추어 사업단 구성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환경·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상인 매출 증대와 청년상인 생존율 제고를 위해 청년상인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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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고 유명 상권 회복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명 쉐프, 창업, 브랜딩, 디자인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를 초빙

하여 백종원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 고객 분석, 점포경영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교육 + 실습 등을 자문

또한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랜드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대기업 상생협력 모델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스토어,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등 집객 콘텐츠를 전통시장에 확대하여

고객 유입 증대를 유도하고, 시장별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등 

대기업 유통채널을 통한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번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매출증대→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미 선정된 일부 사업*의 경우, 5월부터 추가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 semas. 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청년몰 지원,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설치

붙임 1.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별 선정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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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별 선정 결과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계획
‘19년 
예산

상권육성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환경개선, 

테마 공간 조성 등 자생력 확보를 지원
 4곳 2,940

특성화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첫걸음 등 

전통시장의 입지‧역량을 감안 시장별 특색 

발굴 지원

 -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1곳

 -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22곳

 - 첫걸음(기반조성)  28곳

 - 첫걸음(컨설팅)  30곳

84곳 36,100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지원

청년몰

조성, 

대학협력

청년점포 및 고객 휴게공간 등이 집합된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창업지원

- 청년몰 조성 지원  8곳

- 대학인프라활용 공통애로과제 해결 13곳

21곳 9,000

시설
주차환경

개선

공용주차장 건립‧개량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99곳 142,373

화재

안전관리

노후전선

정비
개별점포의 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예방 29곳 9,096

화재감지

시설
개별 점포별 화재감지 및 알림시설 설치

41곳

(4,508점포)
13,175

마케팅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8곳 350

                                       합계                          (총 286곳) 213,034

(단위: 백만원)



- 17 -

4 교육부
내 꿈 어디서“여기서 찾아요” 

- ’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 발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결과를 5월 8일(수)에 발표하였다.

◦ 인증기관은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의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총 238개 신청기관 중 최종 148개

(공공부문 53개, 민간부문 95개) 인증기관이 선정되었다.

* (1단계) 진로체험지원센터서면현장심사→ (2단계) 권역별인증심사→ (3단계) 인증위원회

< ’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단위 : 개)

권역
공공부문(53, 36%) 민간부문(95, 64%)

계중앙
부처(청) 지자체 공공

기관
대학
/학교

청소년
단체

민간
단체 기업 개인

사업장 학원

수도권 3 0 9 1 2 3 10 15 4 47
충청권 2 0 1 0 1 4 4 7 0 19

호남·제주권 1 2 6 0 2 3 4 14 3 35
강원·대구·경북권 0 1 6 0 2 1 3 4 1 18
부산·울산·경남권 2 0 9 2 1 2 8 4 1 29

계 8 3 31 3 8 13 29 44 9 148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16년도부터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교육부는 ‘16~’18년도 8차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2,231개 기관(공공부문 1,097개, 민간부문 1,134개)이

인증받아 학교와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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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  충청남도 공군 제82항공정비창 「항공과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항공기술캠프」

    항공 과학, 항공기 정비 분야 등 항공 정비와 관련된 기술 인력 직군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상북도 (주)아트툴즈(대구한의대 가상현실교육센터) 「드론 및 VR(가상현실)체험」

    대학과 민간 기업이 협업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체험을 4개 분야(드론/3D프린팅

/VR/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으로 제공해 주고 있음

◦ 선정된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가지며, 매년 4회씩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진로체험망 ‘꿈길’(www.ggoomgil.go.kr)에서 인증마크 표시로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꿈길을통해신청할 수 있다.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사후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기존 인

증기관의 질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홍보와 이용률 제

고에도 힘쓰고 있다.

◦ 기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진로체험활동 질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사후점검을 8월에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

설팅을 11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 새학년 시작에 맞춰 전국 중학교에 ’18년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역별지도와 ’16~’18

년도 총 인증기관(2,231개) 정보가 모두 수록된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인증기관을학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강화하고 있다.

□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핵심은 양질의 체험을 충분히 해 보는 탐색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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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우

수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20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2. 권역별 진로체험기관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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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9년 대학 진로탐색캠프 참여 대학 현황

<강원‧대구‧경북권>

연번 시도 기관명 부문 유형 프로그램 분야

1 강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공공 공공기관
산림의 소중함 및 아름다움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산림분야 직군 진로체험

2 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지사 공공 공공기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 되기+체험

3 강원 강원도청소년수련원 공공 청소년단체
보여줘 너의 Mini-me(스톱모션을 통한 애니메이

터 체험)

4 강원 브레드텐 민간 개인사업장 쇼콜라티에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체험

5 대구 달서소방서 공공 지자체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6 대구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지사 공공 공공기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되기 + 체험

7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공 공공기관 R&D 평가관리 업무 체험의 날

8 대구 한국항공소년단 대구경북연맹 공공 청소년단체 항공분야 진로체험교실(조종과정)

9 대구 대구MBC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 기업 대구MBC진로직업체험센터 프로그램

10 대구 핸즈체험터 민간 개인사업장 바리스타 직업체험

11 대구 센스제과제빵학원 민간 학원 초코머핀 만들기, 소세지빵 만들기, 구리볼만들기

12 경북 의성조문국박물관 공공 공공기관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13 경북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 공공 공공기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 되기+체험

14 경북 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민간 민간단체 이공계직군의 바이오백신산업 진로체험

15 경북 (주)씨티컴퍼니 민간 기업 희망스테이지 미래의 꿈을 만나보다!

16 경북
주식회사 아트툴즈(대구한의대

학교 가상현실교육센터)
민간 기업

드론체험, VR(가상현실)체험, 3D 프린팅 체험, 

콘텐츠크리에이터

17 경북 라온매직 민간 개인사업장 마술여행

18 경북 플레르 블랑 민간 개인사업장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의 이해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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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정보통신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소외계층 대상 

각양각색 교육 본격 추진  
- 연구소 연계 캠프, 초청행사, 과학실험, 찾아가는 과학교실 등 다양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임승철)은 국가중심과학관으로서 과학체험 

교육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5월 가정의 달을 시작으로 과학체험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ㅇ 지난 해, 과학체험교육 시설이 없는 충청권 외곽지역 학생들을 초청하여 

운영한 ‘온(溫)마음 초청행사(13개 학교, 469명)’를 비롯하여, 초청 대상을 

강원 산간벽지 학생들로 확대한 ‘과학문화나눔캠프’, 과학관을 찾아 

오기 어려운 낙후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과학교실’ 등 그 대상에

따라 각양각색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 먼저 강원지역 산간벽지 학생들을 1박2일간 초청하여, 대덕특구내

연구기관과 테마별로 진행되는 ‘과학문화나눔캠프’를 5월9일 비무장

지대 인근 양구 해안중학교를 시작으로 7월까지 4회에 걸쳐 운영한다.

ㅇ 1,2회(5.9~10., 5.30~31.)는 ‘생명공학’을 테마로 첫째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시설 관람, 연구원 특강 및 관련 실험을 하고, 둘째날은 과학관

전시관 해설 관람으로 진행되며,

ㅇ 3,4회(6.27~28, 7.4~5)는 ‘항공과학’을 테마로 첫째날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 및 관련 실험, 둘째날은 과학관 전시관 해설 관람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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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연구소별 특화된 캠프가 진행된다.

□ ‘온마음 초청행사’는 지난 해 충청권 13개 학교를 초청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는 28개 학교로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ㅇ 지역 교육청의 추천으로 참여 학교를 선발하며, 초청된 학교는 과학

강연, 전시해설 및 과학실험교육을 하루 종일 골고루 체험하게 된다.

□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학생들을 과학관으로 초청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국립중앙과학관 인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낙후·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ㅇ 이는 한국과학관협회의 두드림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과학관의 30여년간

다져진 과학교실 교육프로그램 중 4차산업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우수강사와 함께 방문하여 진행하며,

ㅇ 3D 프린터의 작동원리 체험 및 아두이노*로 피지컬 컴퓨팅을 배울 수 

있는 SW체험교실 등을 교육한다.

*아두이노(Arduino) : 다양한 센서나부품을연결할수있고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포함

되어있는 간단한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

□ 국립중앙과학관 임승철 관장직무대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

해지고 있다”라며

ㅇ 전국 대표 과학관으로서 초청과 현장방문 과학체험교육 확대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과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국립중앙과학관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3 -

붙임1 「과학문화 나눔캠프」프로그램 안내

과학체험교육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 학생들을 초청하여 연구소 및 과학관 관람 기회 제공 

□ 개요

ㅇ (명칭) ‘2019 생명과학나눔캠프’, ‘2019 항공과학나눔캠프’

ㅇ (대상) 강원도 산간벽지 중학생

ㅇ (기간) 5월(생명(연),2회)/6~7월(항우(연),2회) 총 4회(매 회 1박2일)

ㅇ (특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캠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하는 항공과학캠프 등 인근 연구원과 협업하여 특화된 캠프 운영

□ 주요내용

ㅇ 세부 프로그램

- 생명(연)/항우(연) 탐방(특강, 실험실 투어, 관련 체험)

- 과학실험, 과학관 전시관 해설관람

ㅇ 운영 일정

회차 날짜 대상 인원 협력기관

1회 5.9.~5.10. 양구 해안중 전교생 25명 생명(연)

2회 5.30.~5.31. 봉래 영월중
전교생 39명

(특수학급 10명 포함)
생명(연)

3회 6.27.~6.28. 철원 김화중 1학년 43명 항우(연)

4회 7.4.~7.5. 삼척 도계여중 2학년 27명 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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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온(溫)마음 초청행사」프로그램 안내

과학관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들을 과학관으로 초청하여 과학체험교육 기회 제공 

□ 개요

ㅇ (명칭) ‘2019 온(溫)마음 초청행사’

ㅇ (대상) 대전, 세종, 충청권 과학체험교육 소외지역 초·중학생

ㅇ (기간) 9월~12월 총 28회(매회 1일)

ㅇ (특징)

- 지역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선발하며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 진행사항

ㅇ 세부 프로그램

- 과학강연, 전시해설, 과학관 교육 체험 등으로 구성 예정

ㅇ 향후 일정

- ~ 6월: 참여학교 선발 완료

- 9월~12월: 온(溫)마음 초청행사 운영

ㅇ 관련 사진(2018년도)

과학강연 전시관 체험 과학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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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찾아가는 과학교실」 프로그램 추진(안)

과학관의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사)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는 두드림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예정으로 향후 낙후·오지지역으로 장소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 두드림프로젝트 사업 지연 시 하반기 중 중앙과학관 자체 추진 

□ 개 요

 ㅇ (일정) ’19년 하반기 중 (1회 운영 시 1주 내외 기간)

 ㅇ (횟수) 선정된 지역 중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3~4회 참여 예정

 ㅇ (장소) 권역별 전국 9개 내외 두드림프로젝트 개최 장소와 연계

 ㅇ (내용) 최종 확정 주제를 고려하여 3D프린터 작동원리 체험, SW 

코딩원리 체험 등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내 용 (예시) 비 고

3D프린터 작동원리 
체험

- FDM 방식 3D 프린터의 작동원리를 간소화한 3D 펜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아이디어 및 상상력을 그려볼 수 있
도록 한다. 원활한 3D 프린팅을 위한 지지대(Support)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3D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그리기 순서 등을 파악해볼 수 있다.

SW체험교실
-엔트리 프로그래밍 기본 사용법과 아두이노로 현실세계
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컴퓨팅을 경험해 볼수 있다

【 참고 : 두드림프로젝트 개요】

• (목적) 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 및 사회배려계층 대상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기여

• (주관) (사)한국과학관협회 / 과학기술진흥기금 활용

• (운영) 전국 권역별 9개 내외 지역(장소)을 선정·방문 ①이동형 과학전시･체험과 ②실험
실습 프로그램 운영 (1개 지역에서 1주 내외 운영)

• (규모) ’18년 기준, 전시규모는 생체모방과학을 테마로 약18㎡(55평) / 컨테이너 40ft 

(3×12m) 3동 및 20ft(3×6m) 6동(찾아가는 과학교실은 40ft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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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체육관광부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 6. 3.~14. 사업 참여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개요>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사업 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월 8만 원 이내/6개월)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 12세∼23세 등록 장애인 5,1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선정 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 부담 경감, 확인서 발급)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지원 수혜 여부 고려

⦁(재원 부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7:3의 비율로 부담.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2~23세 저소득 등록장애인 5,100명 대상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수강료 지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만 12~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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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 2019년 기준, 출생일이 1996. 1. 1.∼2007. 12. 31. 이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

이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6월 중에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6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

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

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으로, 시설 가

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02-3434-4579)로 연락하면 상세한 답

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 가능 지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안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

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국 동시 신청관련 세부 내용

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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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국 동시 신청 관련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연령기준/소득기준

2019년 기준, 출생일이 1996.1.1.∼2007.12.31.인 등록 장애인(만 12세~23세)/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1순위), 차상위계층(2순위)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신청 접수 기간 6월 3일(월) ~ 6월 14일(금)

신청 접수 기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주민 센터 및 시·군·구청 체육과 등

신청 가능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

신청 접수 방법

접수기간동안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주민 센터 및 시·군·구청 

체육과 등 담당부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필수 지참 

(신청서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또는 현장에서 수령 가능)

수혜자 선정 기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선정 이후 휴대폰 문자(SMS) 알림)

문의처

[이용권 사용 관련] 02-410-1298~9(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 가맹 관련] 02-3434-4579(대한장애인체육회)

 *  (운영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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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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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업 취·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 모이세요

- 농식품부, 6월부터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 운영 -

《 주 요 내 용 》

◈ 식품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 교

육과정 운영

  ❍ (일정)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실시(1박2일 합숙)

* 권역별 일정 : 강원·충청권(6월), 영남권(7월), 호남권(8월), 수도권(2회, 10월)

  ❍ (참가대상) 식품산업 진출 희망 청년(대학교 3~4학년 위주) 

  ❍ (인원) 총 800명(차수별 150명 이상)

  ❍ (교육내용) TED형 강연, 식품기업 채용설명회, 기업면접·

자소서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식품기업탐방 등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 이하 aT)는 청년(대학생)들의 식품·외식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운영하

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률**은 타 산업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고학력 인력의 유

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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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6 연평균) 출하액 6.9%, 종사자수 2.3% 증가, ** (’18) 제조업2.2%,

식품제조업 3.8%, 음료제조업2.8%, *** (‘16) 대졸종사자: 제조업 40%,

식품제조업 26.8%

❍ 식품·외식 분야에 취·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식품 산업 분야 우

수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

련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은 식품산업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대학생 등)을 모집하여 권역별*로 총 5회

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설명회 및 토크콘서트(Q&A), 면접·자소서 컨설팅 등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 농식품 청년소통 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기업탐방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한다.

- TED형 강연은 식품산업 취·창업 분야의 명망가 특강을 통해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식품

산업분야 청년 성공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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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TED형 6회 강연 영상을 페이스북(facebook) 공유를 통해 30만명 시청

- (1회) 샐리디 이건호 대표, (2회) 황태장인 이승현 대표, (3회) 오가다 

최승윤 대표, (4회) 모인팜스 손모아 대표, (5회) 태곡농원 노규석 대표,

(6회) 복을만드는 사람들(주) 조은우 대표

❍ 지난해 교육과정에 참여한 5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취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이 향상됨을 느꼈는가? 에 대한 긍정 답변

이 92.2%, 보통 이하는 7.8%로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지난해 4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4개 권역 총 5회에 

걸쳐 강원·충청권(6월), 영남권(7월), 호남권(8월)에서는 각 1회

씩 진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10월에 2회로 확대·운영한다.

-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많은 대학생들이 취·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TED형 강연 및 식품기업 인사담당자와의 토

크콘서트’ 등 일부 교육과정을 ‘2019 대한민국 식품대전’(양재 aT센

터, 기간: 10.23~25)과 연계하여 400석 규모의 ‘그랜드 홀’에서  진행

할 계획이며, 식품대전 관람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이번 과정에 참여할 청년(대학 3~4학년)들의 모집은 5월13일

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cafe.naver.com/y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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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및 식품산업 전공학과 게시판

등을 통해 진행한다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

원’ 과정을 통해 식품·외식기업에는 준비된 우수인재 유입  기

회와 식품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식품분야 취업역

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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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 점검…1,315곳 위반 확인하고 

98.6%인 1,297곳은 시설 개선 완료 
- 미개선 시설 18곳은 환경부 누리집에 명단 공개, 개선 이행 독려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 및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5월 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

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

○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다.

< `18년 지도점검 결과 위반 현황 (개소) >

합계 중금속
기준 초과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금지된목재
방부재사용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모래·토양
바닥재 중금속
기준 초과

1,317
(1315) 1,270 21 11(1) 12(1) 3

* ( ): 중복위반



- 34 -

□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5월

15일 정오부터 공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 한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지도

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관리 소책자 배포,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기준 위반 시설의 조속한 개선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다.

□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8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2. 질의응답.

3. 미개선 시설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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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8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개요

○ ’09.3월 「환경보건법」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어린이 사용교실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등

○ 도료·마감재, 바닥재, 목재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준수의무 부여

□ 지도점검 결과

○ 13만여 개 대상 시설 중 8,457개소를 선정, 지자체·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한 결과, 1,315개소(15.5%)가 기준 초과

- 시설별로 어린이집이 3,686개소 중 713개소(19.3%), 학교(초등

특수학교)가 1,004개소 중 268개소(26.7%) 순으로 대부분 도료·마
감재 중금속 기준을 초과

* ’17년도 기준 초과율은 14.6%(12,234개소 중 1,781개소)

○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실시 

< 지도점검 결과 >
(단위: 개소)

구 분 점검시설
기준초과 시설 수

계
도료, 마감재의
중금속 함유량

목재
방부재사용

기타
(모래, 바닥재 기준 등)

계 8,457 1,315
(15.5%) 1,270 10 35

어린이집 3,686
713
(19.3%)

713 - -

유치원 849
179
(21.1%)

179 - -

초등 특수
학교

1,004
268
(26.7%)

268 - -

놀이시설 2,918
155
(5.3%)

110 11(1)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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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질의응답

1. 어린이활동공간이란?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이 해당됨

2. 환경안전관리기준이란?

○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료, 목재,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량 등에 관한 기준으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항([별표2])에 규정

<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구분 관리 기준

도료 및 
마감재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 : 1,000mg/kg 이하

· 납 : 600mg/kg 이하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목재

· 위해 목재방부제* 사용금지
 *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
   ③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④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바
닥
재

토양

· 납 : 200mg/kg 이하 · 6가크롬 : 5mg/kg 이하

· 카드뮴 : 4mg/kg 이하 · 수은 : 4mg/kg 이하

· 비소 : 25mg/kg 이하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합성
고무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 : 1,000mg/kg 이하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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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시기는?

○ ‘환경보건법’ 개정(’12.2)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하여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4. 지도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처분은?

○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에서 개선 명령, 개선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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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노동부
국립대학 최초 공동직장어린이집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 개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5월 9일(목) 오전 11시 국립대학교 

최초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

집’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1,315㎡, 정원 99명)은 2017년 6월 공

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대상자로 공모 선정되

어 시설건립비 등을 지원받은 시설로, 지난 3월에 문을 열었다. 

    ※ 근로복지공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20.7억원, 인건비 및 운

영비 지원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은 국립대학교인 강릉원주대학교가 부

지 및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강릉과학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34

개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 앞으로 대학 교직원 자녀뿐 아니라 인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육아부

담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 국립대 연계형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학이 부지 또는 

건물 무상제공,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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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은 캠퍼스 내 넓은 부지에 설

치되어 쾌적한 보육환경 뿐 아니라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재

학생의 인적 자원 활용 및 취업지원,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초저출산 사회문제 해결과 일․생
활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 협력하는 우수한 직

장어린이집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이번에 개원하는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을 계기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함

께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 개요

  붙임 2.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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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 개요

□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 개요(개원일 : 2019. 2. 26.)

구 분 내 용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설치방법 · 시설건립(2층 단독건물 및 실외놀이터)

규 모 · 시설면적 : 1,315㎡

컨소시엄
· 대표사업주 : 강릉원주대학교대학회계
· 참여사업주 : 36개사(추후 계속적 확대 예정)

ㅇ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선정(‘17.6.16.)

ㅇ 현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총 36개 사(社)가 협약을 맺고,

26개 기업 자녀가 이용 중

ㅇ 보육아동 수 : 현원 78명(보육정원 99명)

구분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정원 10 28 27 17 17 99

현원 10 26 24 12 6 78

ㅇ 교직원 수 : 총 16명(원장 1명, 보육교사 11명, 보조교사 1명, 조리원 

2명, 사무원 1명)

□ 강릉원주대학교해람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내역 : 공단 20.7억원

어린이집 내부 어린이집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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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구
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 고

설
치
비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 소요금액의 60%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공동 6억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단독 4억원

- 소요금액의 90%지원
(시설매입비: 소요금액의 40%)

2∼4
개소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10억원

5개소
이상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교재
교구
비

대규모
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 대규모기업: 소요금액의 60%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금액의 90%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우선
지원
대상
기업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융자대상에서제외

운
영
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120만원)

- 대상：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말일기준보육현원에따라차등지원
∙현원 40명 미만 : 월 200만원
∙현원 40명～59명 : 월 280만원
∙현원 60명～79명 : 월 360만원
∙현원 80명～99명 : 월 440만원
∙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 공동어린이집인 경우, 컨소시엄 내 근
로자 자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자녀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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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가족부
  2019년 인터넷ᆞ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  여가부, 과의존 유형별 맞춤형 상담과 치유서비스 지원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14일(화) 발표했다.

 ㅇ 이 진단조사는 여성가족부가 2009년 이래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맞춤형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9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ㅇ 조사기간 : ’19. 3. 18.(월) ∼ 4. 19.(금)

 ㅇ 참여인원 : 전국 11,583개 초/중/고등학교, 총 128만 6,567 명 (참여율 98.1%)

   - 초등 4년 42만 563명, 중등 1년 42만 2,788명, 고등 1년 44만 3,216명 

 ㅇ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웹 기반의 설문 시스템 운영)

 ㅇ 이용척도 : K-척도(인터넷 과의존), S-척도(스마트폰 과의존)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발

 ㅇ 결과구분
   - 위험사용자군 :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 주의사용자군 :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단계
   - 과의존위험군 : ‘위험사용자군’ 과 ‘주의사용자군’ 합계

□ ‘2019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전체 대상자(초4/

중1/고1)의 98.1%가 참여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유형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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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0만 6,102명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7만 1,912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과의존 청소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과의존위험군(A+B-C) 202,436 196,337 206,102
위험사용자군(A) 28,811 27,764 29,246
주의사용자군(B) 236,336 233,497 248,768
중복위험군(C) 62,711 64,924 71,912

(단위: 명)

 ㅇ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보다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5만 4,407명으로, 이 중 위험사용

자군은 1만 4,790명, 주의사용군은 13만 9,617명이다.

- (스마트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 3,607명으로, 이중 위험

사용자군은 1만 4,456명, 주의사용군은 10만 9,151명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합 계 129,966 140,421 154,407
위험사용자군 12,646 13,440 14,790
주의사용자군 117,320 126,981 139,617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합 계 135,181 120,840 123,607
위험사용자군 16,165 14,324 14,456
주의사용자군 119,016 106,516 109,151

(단위: 명)

 ㅇ (연령별) 전학년에 걸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했으며

학년별로는 중학생(76,706명), 고등학생(73,052명), 초등학생(56,344명)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초등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증가하는 등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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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초4 50,335 55,467 56,344
중1 76,029 71,782 76,706
고1 76,072 69,088 73,052
합계 202,436 196,337 206,102

(단위: 명)

ㅇ (성별)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증가가 두드러졌다.

초등 4학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더 많았으나, 중‧고등 시기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전반적인 증가는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 유튜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여성가족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유

형별, 연령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

초4
남 33,759 35,686 35,312 (▲374)
여 16,576 19,781 21,032 (+1,251)
소계 50,335 55,467 56,344 (+877)

중1
남 35,496 34,502 36,544 (+2,042)
여 40,533 37,280 40,162 (+2,882)
소계 76,029 71,782 76,706 (+4,924)

고1
남 33,044 30,580 31,296 (+716)
여 43,028 38,508 41,756 (+3,248)
소계 76,072 69,088 73,052 (+3,964)

<성별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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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20여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치료협력병원 연계 등을 통해 

상담과 병원치료,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최대 30만원, 저소득 계층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사후

관리) 치유캠프 수료자 대상 청소년동반자, Wee클래스 연계 및 직접 상담 등

  - 위험 단계별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위험군 청소년

에게는 공존질환(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발견 시 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한다. 

 ㅇ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11박12일), 가족치유캠프(2박3일) 등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기 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무주)을 운영한다.

※ 운영규모 : 인터넷치유캠프 14회(350명), 가족치유캠프 20회(460가족), 드림마을 22회(600명)

ㅇ 특히, 올해는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저연령(초1∼3)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 여자 청소년의 과의존 증가를 고려해 성별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자 청소년 대상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인터넷치유캠프 및 드림마을 치유캠프 운영 : 15회, 375명

ㅇ 이번 진단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기반

시설(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그룹홈)과 협업해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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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7), 청소년전화 1388(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진단조사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이용습관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ㅇ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서비스를 제공해 

과의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매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균형적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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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9년 인터넷ᆞ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목적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개선 유도

-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상담·치료지원

○ 조사 기간 : 2019년 3월 18일(월) ~ 4월 19일(금)

○ 조사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 진단조사 실시 안내 매뉴얼(e-book, 동영상) 활용

○ 조사대상 : 전국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128만여 명

- 참여학교 : 11,583개교 (참여율: 98.93%)

(단위: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6,090 3,244 2,374 11,708
참여 학교수 6,028 3,213 2,342 11,583

 ※ 전체 학교수: 진단조사의 학교DB 중 담당교사를 등록한 학교수,  참여 학교수: 담당교사를 등록한 학교 중 학생이 설문에 

참여한 학교수

【 진단조사 참여 학교수 】

- 참여학생: 1,286,567명 (참여율: 98.11%)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전체 학생수 427,116 428,355 455,944 1,311,415
참여 학생수 420,563 422,788 443,216 1,286,567

 ※ 전체 학생수: 담당교사가 진단조사 시스템에 입력한 학생수, 참여 학생수: 진단조사 시스템에 입력된 학생 중 

설문에 응답완료한 학생수 

【 진단조사 참여 학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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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ㅇ (과의존위험군)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0만 6,102명

ㅇ (인터넷)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15만 4,407명

- ‘위험사용자군’은 1만 4,790명, ‘주의사용자군’은 13만 9,617명

ㅇ (스마트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2만 3,607명

- ‘위험사용자군’ 1만 4,456명, ‘주의사용자군’ 10만 9,151명

【 진단조사 주요 결과 비교 】
 (단위 : 명)

구 분 재학생 수 참여 인원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8년 1,316,562 1,291,546 140,421 120,840 196,337
’19년 1,311,415 1,286,567 154,407 123,607 206,102
증감 △5,147 △4,979 증 13,986 증 2,767 증 9,765

【 2017～2019년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자군 구분 】
(단위 : 명)

연
도

구분 재학생 수
인터넷 과의존 현황(명)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명)

조사
인원

위험
사용자군

주의
사용자군 소계 조사

인원
위험

사용자군
주의

사용자군 소계

‘17

초4 474,501 467,742 4,960 33,142 38,102 423,771 4,137 22,734 26,871

중1 452,282 444,597 4,985 47,601 52,586 434,721 6,214 43,259 49,473

고1 521,034 501,386 2,701 36,577 39,278 487,352 5,814 53,023 58,837

합계 1,316,562 1,413,725 12,646 117,320 129,966 1,345,844 16,165 119,016 135,181

‘18

초4 454,115 441,819 5,537 37,701 43,238 406,736 4,265 24,672 28,937

중1 415,153 410,279 4,818 49,743 54,561 403,526 5,071 37,387 42,458

고1 447,294 439,448 3,085 39,537 42,622 430,307 4,988 44,457 49,445

합계 1,316,562 1,291,546 13,440 126,981 140,421 1,240,569 14,324 106,516 120,840

‘19

초4 427,116 420,563 5,665 38,914 44,579 393,611 4,154 24,544 28,698

중1 428,355 422,788 5,503 54,811 60,314 417,248 5,297 38,886 44,183

고1 455,944 443,216 3,622 45,892 49,514 435,722 5,005 45,721 50,726

합계 1,311,415 1,286,567 14,790 139,617 154,407 1,246,581 14,456 109,151 123,607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전체 조사인원 수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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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학년별․성별 과의존 위험군 수(총괄) 】

(단위 : 명)

구

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A)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B)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C)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A+B)-C)

소계
성별

소계
성별

소계
성별

소계

성별

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초 4 44,579 28,366 16,213 28,698 17,713 10,985 16,933 10,767  6,166 56,344 35,312 21,032 

중 1 60,314 28,900 31,414 44,183 19,474 24,709 27,791 11,830 15,961 76,706 36,544 40,162 

고 1 49,514 20,584 28,930 50,726 20,795 29,931 27,188 10,083 17,105 73,052 31,296 41,756 

계 154,407 77,850 76,557 123,607 57,982 65,625 71,912 32,680 39,232 206,102 103,152 102,950 

【 2017～2019년 학년별․성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수 】
(단위 : 명)

구분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총 계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7 38,102 26,308 11,794 52,586 25,440 27,146 39,278 18,038 21,240 129,966 69,786 60,180

‘18 43,238 28,281 14,957 54,561 26,567 27,994 42,622 18,950 23,672 140,421 73,798 66,623 

‘19 44,579 28,366 16,213 60,314 28,900 31,414 49,514 20,584 28,930 154,407 77,850 76,557

【 2017~2019년 학년별․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 】
(단위 : 명)

구분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총 계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소계
위험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7 26,871 17,498 9,373 49,473 20,921 28,552 58,837 23,888 34,949 135,181 62,307 72,874

‘18 28,937 18,368 10,569 42,458 18,920 23,538 49,445 20,706 28,739 120,840 57,994 62,846 

‘19 28,698 17,713 10,985 44,183 19,474 24,709 50,726 20,795 29,931 123,607 57,982 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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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 17일 동탄 건설현장서 안전슬로건 공개 -

□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

우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이 개최됐다.

* 선포식: 17일 10:30∼ / 동탄 건설현장(화성시 산척동 산77번지 / (주최) 대한

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한국시설안전공단

ㅇ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

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

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 대한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

과 노동조합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으며,

-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도시과학

기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건설안전 슬로건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에는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안전한 작업환경에

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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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방향을 담았다.

ㅇ 이번 슬로건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홍보협의회 등을 통해 후

보안이 마련되었고, 국토교통부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확정됐다.

□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VR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ㅇ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함께 슬로건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일체형 작

업발판에도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VR기술을 활용한 추락사

고 예방교육에도 직접 참여했다.

□ 올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

인다.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485/971

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추락사고가 60%

(290/485명)를 차지한다.

* (연도별 사망자) `14년 434→ `15년 437(3↑)→ `16년 499(62↑)→ `17년 506 (7↑)

→ `18년 485(21↓)

ㅇ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4월에는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공사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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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

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저리융자, 보증·공제 수수료 할

인 등 금융지원사업*을 5월 1일부터 개시했다.

*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저리 융자, 보증·공제수수료 할인 등 지원사업 개시
(5.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ㅇ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난 해 

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저감에 대한 정책의지와 대책의 세

부과제들을 일선 현장까지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

수막을 설치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연중 현장 방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ㅇ 지방국토청, 발주청 등 기존에 현장점검을 하던 기관들은 물론 

노동조합과 건설 유관협회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

해 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추락사고 방지 UCC 공모전*(http://constructsafety.org)을 개최하고,

사고사례와 교육자료, 홍보영상 등을 공유하기 위해 건설안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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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채널도 구축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 (주제) 추락사고 방지 / (형식) 5분이내 동영상 / (자격)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접수) 5.6.～ 5.31., http://constructsafety.org / (시상) 대상 300만원 등

□ 김현미 장관은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온 국민이 안전한 나

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ㅇ “2022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절반(`17년 506명

→ `22년 253명)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

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하

여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처벌하는 등 다

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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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안전 슬로건

□ 슬로건 설명

ㅇ (총괄) 초보자는 물론 숙련된 근로자(베테랑)라도 불안전한 작업

환경에서는 재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의미

ㅇ (서체) 추락에 의한 충격을 베테랑 글씨체가 깨지는 모습으로 나

타냈고, 붉은 색으로 경각심을 강조하였음

ㅇ (그림) 작업대가 부러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모습으로, 안전모 

턱끈을 올바르게 체결해야만 추락에 의한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추락 중에 안전모가 먼저 벗겨지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 슬로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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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만든다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23년 해양레저관광객 연 1천만 명 달성 목표 -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6

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

고,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였다.

  최근 들어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유형도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 

자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고,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4

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7년 기준 580만 명인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 1,000만 명

으로, 2017년 기준 659만 명인 섬 관광 방문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확대하여 해양관광분야에서 3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전 해역을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

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거점마다 주제(테마) 콘텐츠를 개발하

고,  인공 서핑장, 다이빙풀, 글램핑장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테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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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 조성한다. 

    * (예시) 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

(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치유형 체

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 해양레저 체험·교육, 창업지원, 자원 개발 등의 기능이 종합된 복합시설

  또한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의 마리나 항만, 어촌 마리나역, 어촌뉴딜300사업

지, 인근 도서로 이어지는 레저선박 전용 이동경로를 개발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해

양레저관광 코스인 ‘케이오션루트(K-Ocean Route)’를 육성할 계획이다.

(2)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기존 어촌관광, 낚시관광 등의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최근 경향에 

맞는 신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갯벌생물 채취뿐만 아니라 바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학습 등이 가미된 어촌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

하고, 어촌체험마을을 경관, 체험활동, 숙박 및 음식 등 부문별로 등급화

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제(테마)섬 조성, 섬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 섬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고,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우수 콘텐츠 상품화 

및 우수 벤처기업 지원도 이루어진다. 

(3) 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 산업 육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 산업, 마리나 산업, 크루즈 산업, 수중레

저 산업 등 4대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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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 해수, 해조류, 천일염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융복합 산업

  해양치유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범거점 조성, 전문인력 양성, 

근거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리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 34개소(2,355선석) 외 추가로 6개소에 거점형 마리나*

를 조성할 계획이다.

    * 해운대, 후포, 웅천, 방아머리, 왜목, 진해명동

  또한, 크루즈선 대형화 및 기항 확대에 대비하여 크루즈 부두·터미널 

등을 지속 확충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2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제선사 출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중경관이 우수한 다이빙 지점을 홍보하고, 개발여건이 

우수한 해역(제주, 강원 고성)에 다이빙 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4) 교육·체험 확대를 통한 친수문화 정착

  친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양교육 시범학교, 찾아가는 해양교실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해양레포츠 체험교실과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패들보트, 서핑 등 신규 종목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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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7대 권역 구상도 및 권역별 거점 조성(안)

< 7대 권역 구상도 >

※ 권역 구상도 및 거점 조성(안)은 예시이며, 추후 지자체 공모시 제출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 내용을 확정·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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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해양관광 권역별 특성화

□ 추진배경

ㅇ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내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

* 국내 해양레저관광인구는약 580만명(’17), 연평균(’13～’17) 8.8% 성장(한국통계진흥원)

** (해외사례) 멕시코칸쿤(복합리조트), 싱가포르센토사(테마파크), 호주달링하버(마리나)

 ⇒ 해양생활SOC로서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바다둘레길 구축

□ 주요내용

ㅇ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양관광 권역별(7개 권역*)로 관광 개발 잠

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지정하여 시설 조성

*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권역구분은추후조정가능)

** (공통) 레저선박보관시설, 교육·창업지원센터, (특화)요트캠핑장, 인공서핑장, 다이빙지원시설

ㅇ (K-Ocean Route) 마리나, 누리길, 어촌뉴딜 300 사업지가 연계된 

권역 내 관광 코스 및 전국일주가 가능한 해상 이동경로 개발

* 지역(해류, 계절풍, 지형), 활용가능 인프라(계류) 등 항해정보 조사·분석

< 군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감도(안) > < 서해안권 K-Ocean Route 예시 >


